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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올 뉴 모닝’은 주행감성, 편의, 안전 등 경차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문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이뤘다. 또한 복합연비 15.4km/L로 동급 최고 연비를 구현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사진제공｜기아자동차

국산 경차 시장의 대표 주자
인 ‘올 뉴 모닝’은 2011년 2세
대 모델 출시 후 프로젝트명 ‘J
A’로 개발에 착수해 6년 만에

3세대 모델로 새롭게 태어났다. 6년은 제법
긴 시간이고, 그 사이 현대기아차는 기술적
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올 뉴 모닝에는
그 진화된 기술들이 대거 적용되어 있다. 작
고 저렴하지만 그만큼 주행 감성이나 안전
성이 떨어진다는 경차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도 좋다.

뀫가장 인상적인 것은 진일보한 주행 감성
3세대 올 뉴 모닝을 운전해보면 가장 크

게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주행 감
성이다. 경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
는다. 시내 구간에서는 물론 고속도로 구간
에서도 준중형 수준의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경차라고 무시할만
한 수준이 결코 아니다.

이처럼 진화된 주행 안정성의 비결은 기

본적인 차체 강성의 강화에 있다.
기아차가 올 뉴 모닝을 출시하며 가장 심

혈을 기울인 부분이기도 하다. 올 뉴 모닝은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안전한 차체구조 구
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다.

올 뉴 모닝은 초고장력 강판 적용 비율을
기존 22% 대비 2배인 44%로 확대 적용했
다. 또한 차체 변형 정도를 평가하는 비틀림
강성도 기존(13.9) 대비 32% 향상된 18.4를
달성했다. 이는 충돌 안정성에도 기여하지
만 기본적인 자동차의 운동 성능과 안정감
을 끌어올려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60∼80km 사이의 고속 코너링을 해보면
차체의 안정감이 얼마나 진화되었는지 곧바

로 체감할 수 있다. 코너링시 차량을 모니터
링하고 앞바퀴 2개의 휠 사이에 토크 차이를
줘 차량 민첩성과 조향성능을 향상시키는
‘토크 벡터링’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안정감의 비결이다.

고속 주행시의 순항 능력도 놀랍다. 시속
100∼120km까지 속도를 끌어올려도 부드
럽고 조용하다. 예전 경차들의 경우 이 정도
로 속도를 올리면 엔진 소음과 풍절음에 정
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하지만 올 뉴 모닝은
다르다. 허둥대지 않으면서 정숙하다. 불안
함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 정도의 안정감과
정숙성이라면 경차를 선택해야 하는 또 하
나의 분명한 이유가 추가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올 뉴 모닝은 급제동, 급선회
시 차량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샤시 통합 제어 시스템(VSM)’을 모델에 기
본 적용했다. 안전과 직결되는 제동능력 향
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도 적용되어 있다.

제동시 좌우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브
레이크 압력을 이용해 직진으로 제동할 수
있게 보조해주는 ‘직진제동 쏠림방지 시스
템’과 빈번한 제동으로 제동력이 손실되었
을 때 더 큰 압력으로 제동을 보완해주는 ‘제
동손실 보상 시스템’ 등을 통해 제동능력을
향상시켰다. 여기에 더해 브레이크 잠김 방
지 장치(ABS) 및 타이어의 성능 개선을 통

해 42.3m라는 동급 최소 제동거리까지 구
현했다. 전방위적인 안전성 강화를 이룬 셈
이다.

제동 성능의 향상 덕분에 올 뉴 모닝은 펀
드라이빙까지 충분히 소화한다. 고속 주행
위주에서의 연비는 13km/L대를 기록했고,
고속도로 정속 주행시의 연비는 18km/L를
상회했다. 경차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연비
는 충분하게 구현하는 셈이다. 참고로 공인
복합연비는 15.4km/L다.

뀫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 대거 장착
올 뉴 모닝의 안전 및 편의사양을 보면 한

마디로 경차 수준이 아니다.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전방충돌 경보 시스템, 7에어백, 크
루즈컨트롤, 전 좌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AC), 타이어 공기
압 경보 시스템(TPMS), 스티어링 휠과 연
동돼 차량의 경로를 보여주는 조향연동 후
방 카메라 등 중형급 이상에나 적용되던 첨
단 안전사양을 대거 탑재했다. 또한 무드 조
명과 대형 화장 거울 등 여성을 세심하게 배
려한 편의 사양도 눈에 띈다. T맵을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한 ‘기아 T맵’과 애플카플레이 적용 등
스마트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강화한 것도
장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주행감성·편의성UP…‘모닝’의재발견
3세대 ‘올 뉴 모닝’ 시승기

초고장력강판2배확대·코너링의진화
쏠림방지·7에어백적용…연비15.4km/L

‘혁신과파격.’
카드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최

신 트렌드다. 세로형 카드·체감
도 높은 고객 혜택·일터 분위기

변화등면면도다채롭다.
선두주자는 현대카드로 ‘디자인 혁신’의 종

결자임을 보여줬다. 옆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
의 카드가 아닌 위아래로 긴 세로형 카드 디자
인을 도입한 것. TV 모니터나 영화관 스크린
등 초기 디지털 제품이 주로 가로형 디자인이
었다면, 스마트폰 등 최신 디지털 제품들은 세
로형디자인이라는점에서착안해카드디자인
도세로형을도입했다는게회사측설명이다.

또 일반적으로 카드 앞면을 채우고 있는 카
드번호나 글로벌 제휴브랜드 로고 등의 카드
정보를 뒷면에 배치하고, 앞면은 해당 카드상
품의 핵심 캐릭터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재구
성했다. 여기에 ‘M orNothing’이나 ‘X orW
hat’과 같은 위트 넘치는 문구를 카드 전면에
삽입해 상품에 대한 자신감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다.

카드의 단색 색상이 더욱 강렬해진 것도 눈
에 띈다. 현대카드M 계열 카드는 기존 블루
색상보다 더욱 경쾌해졌고, 현대카드X 계열
카드는 강력한 오렌지 색상을 주로 사용했다.
현대카드측은 “카드사에있어카드플레이트

는 기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주요한 요
소이자, 고객과 카드사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
물”이라며 “이번에 선보인 디자인은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과 현대카드가 나아갈 방향
성을담고있다”고했다.

‘현대카드슈퍼클럽’도눈에띈다.현대카드
가 특별 제휴한 약 2만5000개 가맹점에서 카
드사용에따라기본제공되는포인트적립또
는 할인의 1.5배 혜택을 제공하며, 사용하는
카드에따라기본혜택의최고3배까지혜택을

누릴수있다.고객들에게체감도높은혜택을
제공한다는점에서 ‘파격’이라는평가다.

일터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신한카드가 최
근 디지털·글로벌 전담조직인 DT(DigitalTr
ansformation) 부문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형조직문화혁신방안’을도입한것이대표적.
호칭파괴·유연근무제도입·복장자율화등이
주요골자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지급결
제 시장 진출과 연관이 깊다. ICT기업들이 각

종 ‘페이’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기존
카드업계도 ICT기업처럼디지털기업으로변
화해야생존할수있는시대가됐고,디지털화
에 나선 카드사들이 조직문화부터 유연하게
손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
미 몇년 전부터 수직적인 직급체계를 단순화
하고 복장을 자율화하는 등 조직문화를 바꾸
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트렌드 변화에 빠
르게대응하려는움직임”이라고설명했다.

정정욱기자 jjay@donga.com

카드업계,세로형디자인·스타트업형조직문화뜬다

현대카드슈퍼클럽, 포인트 1.5배적립
신한카드호칭파괴·복장자율화등도입

카드업계 새 트렌드로 ‘혁신과 파격’이 몰아치고 있다. 현대카드가 도입한 ‘전면 세로형’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사진제공 l 현대카드

쉐보레가 준중형 세단
‘올 뉴 크루즈’ 판매를
앞두고 대규모 고객 체
험 마케팅을 펼친다. 서
울, 수원, 부산, 광주, 청
주 등 전국에 위치한 CG
V에 올 뉴 크루즈를 전
시해 고객이 쉽게 크루

즈의 상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벤트 참여 인증샷
을 SNS에 올리거나, 스마트폰으로 올 뉴 크루즈 증강현실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무료팝콘, 영화 시사회 초
대권 등을 제공한다. 원성열 기자

쉐보레 ‘올뉴크루즈’ 전국 CGV서체험마케팅

‘올 뉴 크루즈’ 이벤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월1일부
로 마커스 헬만을 그룹 총괄사장에 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커스 헬만 신
임 총괄사장은 폭스바겐 그룹 본사 법
무팀에서 전 세계 폭스바겐 브랜드의
해외 법인 감독을 담당해왔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는 헬만 총괄사장의 취
임과 함께 국내 법률 및 규제 관련 업무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헬만 총괄사장의 취임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는 2인 총괄 사장 체제가 됐다. 헬만 총괄사
장은 법률 관련 업무를 지휘하고, 요하네스 타머 그룹 총괄
사장은 경영 정상화 및 신차 전략 개발 등 세일즈·마케팅 전
반을 책임진다. 원성열 기자

마커스헬만,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총괄사장에

마커스 헬만

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서 시행하는
‘2017년 틔움버스 테마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회복지기관을 28일까지 공모한다. 틔움버스 사업은 한국
타이어의 핵심 비즈니스 특성인 ‘이동성(Mobility)’을 반영
한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
가지 주제로 연중 지속되는 테마형 체험을 기획하는 사회복
지기관에 연 4회 버스 운행비와 프로그램비 일부를 지원한
다. 총 20개의 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45인승 버스, 버스 기사,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용 등 버
스 운행비와 프로그램비가 기관별 연간 총 500만원까지 지
원된다. 원성열 기자

한국타이어, 취약계층문화체험지원사업공모

KB국민카드가 공연티켓 예매 서비스 ‘라이프샵 컬처’를
오픈했다. 인터파크와 제휴해 선보인 문화·공연 특화 서비
스로, 지난 두달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
다. 예매 수수료 면제, 주요 공연 및 전시회 10∼50%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특정 공연에 대해 당일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오늘의 쿠폰’, 엄
선된 뮤지컬·연극 등을 1만원에 즐길 수 있는 ‘만원의 행
복’, 각종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초대 이벤트’, 뮤지
컬 예매 시 1장의 티켓을 더 제공하는 ‘1+1 이벤트’ 등 다양
한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정정욱 기자

국민카드 ‘라이프샵컬처’ 오픈…1+1 이벤트

삼성카드가 오는 28일까지 삼성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삼
성페이 미니’ 베타서비스에 참여한다. ‘삼성페이 미니’는 삼
성전자의 온라인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 이번 참여는 ‘삼성
페이 미니’ 사용 환경을 점검하고, 삼성카드 회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보다 나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벤트는 덤이다. 삼성카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벤트 응모 후 삼성페이 미니에 등록된 삼성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선착순 5000명에게 2000원 캐
시백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측은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협
업을 통해 ‘디지털 1등 삼성카드’ 위상에 맞는 차별화된 서
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삼성카드, 28일까지 ‘삼성페이미니’베타서비스


